질의26: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란 무엇인가?  경영범위를 초과한 경영활동의 효력은 어떠한가?
답변: 경영범위라 함은 기업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상품의 목록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로 국가가 기업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 및 지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허가경영항목과 일반경영항목으로 나눈다. 허가경영항목이라 함은 기업이 경영범위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허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예컨대 약품의 경영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경영항목이라 함은 허가가 필요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허가항목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법률·행정법규·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비준서류를 근거로 등기기관에 경영범위등기를 한다. 일반항목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국민경제업종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경영항목을 선택하여 등기기관에 경영범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영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영범위는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업은 등기한 경영범위내에서 합법적인 경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등기한 경영범위를 초과한 경영활동에 대하여 법률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년에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는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경영활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 당사자가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경영범위초과로 계약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가의 제한 경영, 특허경영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경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함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영활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하지 않은 일반항목을 경영할 경우 경영활동은 유효하나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 및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이 경영범위에 등기하지 않은 허가항목을 경영할 경우 경영활동은 무효로 되며 “無照經營査處取締辦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기업경영범위등기관리규정”(企业经营范围登记管理规定 2004年) 제4조


� “기업경영범위등기관리규정” 제5조


�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적용에관한약간문제의규정”（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 解释 1999年） 제10조


� “기업경영범위등기관리규정” 제16조


� “기업경영범위등기관리규정” 제15조





